
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5. 8. 28.(목) 11:00, 

(지면) 2025. 8. 29.(금) 조간
배포 2025. 8. 28(목) 06:00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 관계기관 회의에서 어선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2인 이하 조업선 
구명조끼 의무화 홍보·단속 방안 등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8월 29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

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나홀로 조업선의 사망·

실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전 어선원 팽창식 구명조끼 신속 보급 방안, △가을철 어선사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가 승선해 조업하는 소규모 어선에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2022년 「어선

안전조업법」을 개정하여 2인 이하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

였으며 지난 3년간 꾸준히 홍보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의무화가 시행되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구명조끼

착용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태호 (044-200-5550)

어선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강은 (044-200-5526)

사무관 고선미 (044-200-5523)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상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께서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업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무더위가 끝나면 본격적인 조업 기간이 도래

하면서 어선사고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전에 어선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적극 홍보하고 계도하여 어선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참고 1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 사업개요

ㅇ (목적) 연근해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지원을 확대하여 어선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

   * (현행) 2인 이하 승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25.10) → (계획) 모든 어선원 착용 의무

ㅇ (내용) 어선원 대상 팽창식 구명조끼(조끼형·벨트형) 보급 지원 확대

   * 기간/사업비/대상: ’25.6.~12. / 154.5억원(국비4:지방비4:자부담2) /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약 103,000명**

  ** (2인 이하, 3톤미만) 40,641명 / (3~10톤 미만) 38,293명 / (10톤 이상) 24,215명

고체식 구명조끼 팽창식 구명조끼

벨트식 조끼식(목도리형)

단가/개 4~5만원 단가/개 10~15만원

참고 2참고 2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 시행(‘25.10.19)

□ 추진 배경 및 현황

ㅇ 국회 및 안전전문가 등은 중대사고인 인명피해사고 감소를 위해서

구명조끼 의무착용을 통한 인명피해 예방이 시급하다고 분석

- 특히, 추락 등 사고시 구조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1~2인 조업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의무착용 신설 등 제도개선 필요 지적

ㅇ「어선안전조업법」개정 후 충분한 홍보·계도 기간(3년) 후 시행(‘25.10.19)

* (現) 기상특보가발효된경우착용→(後) 어선에승선하는인원이2명이하인경우의무착용

** 미착용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90만원→150만원→300만원)

- 안전관리 유관기관 대상 토론회 개최 및 어업인(약 100여명) 대상

2인 이하 조업어선 구명조끼 의무 착용 관련 설문조사 실시


